
- 795 -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의 관계: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   대   근               이   수   진†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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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병적 도박행동에 이르게 되는 도박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도박 위험 성격으로 

충동성과, 위험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변인으로 고통감내력을 고려하였으며, 도박 심각도에 미치

는 다차원적 충동성의 효과와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

정적 정서경험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코올 등 물질을 사용하고,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회피

하기 위해 관계 및 SNS 중독을 통해 현실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를 견뎌낼 수 있는 고통감내력

과 관련하여 연구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상도에 위치한 도박 전문 상담기관에 방문하는 도

박대상자 165명을 대상으로 하여 다차원적 충동성 질문지, 도박심각도 질문지, 고통감내력 질문지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는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고통감내력은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고통감내력은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즉, 다차원적 충동성

은 도박 심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고통감내력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

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의 경로에서 다차원적 충동성의 직접효

과 및 고통감내력의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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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중독 문제들이 현대 사회에 직면해 

있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행동으로서 많은 사

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물질과 즐거움이 사

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점하고 있으며, 각종 

스트레스와 코로나 19에 의한 우울 등 정서적

인 측면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개인의 욕구

들이 중독 문제 중 도박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APA, 2013).

Devereux(1979)는 도박을 불확실한 결과를 

수반하는 사건에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내거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Slade와 McConville(2003)

는 도박에 대하여 우연이나 기술이 관여되는 

게임과 사건의 결과에 금전을 거는 것으로 설

명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2016)에서

는 도박을 ‘다른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이나 활동에 금전이나 가치 있

는 어떤 것을 거는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 인구 중 약 220만 명

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2016a). 이와 같은 합법 및 불

법 사행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최근 집중 조명

받고 있는 사회문제가 바로 도박중독(gambling 

addiction)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이

루어진 조사에서는 국내 성인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3%로 프랑스 1.3%(2011년), 영국 

2.5%(2011년), 호주 2.3%(2013년), 캐나다 1.8% 

(2014년)인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인 것

으로 밝혀졌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5). 

이영선 등(2018)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언

제 어디서나 핸드폰을 통해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주식투자와 가상

화폐 투자의 중독 위험성 또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이들의 연구(강준혁, 맹성준, 

2018)에 따르면, 주식투자의 경험도 도박중독

을 초래할 수 있다. 중독포럼(2020)에서 코로

나 확산으로 인해 재택 근무가 진행되고, 사

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

달과 더불어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더 좋아져 

대중적으로 확장되어져 주 1회 이상 도박을 

하는 사람 중 도박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

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후, 헬프라인의 이용자 수가 16% 증가하였고, 

전체적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도박은 감소하

였으나, 불법 온라인 도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보영, 2020). 그로 인한 도박중독은 

청소년기에 이어 성인기까지 이어지고, 심리

사회적 적응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일

생에 걸쳐 반복적인 부적응적 도박행동을 보

이고 개인에게 고통을 초래하기도 한다(신현

주, 김주찬, 2017).

도박에 중독되면 죄의식과 불면증, 정신적

인 무기력함, 우울증, 분노감,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릴 수 있으며(김영호, 2011), 경제문제의 

악화로 인해 빈곤화 및 가족과의 갈등 심화로 

부부싸움, 별거, 이혼, 가정파탄 등으로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양수, 홍정

아, 2015). 또한, 도박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할 때 안절부절못하거

나 과민해지며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중

요한 대인관계, 교육적, 직업적 기회를 잃거나 

위험에 빠뜨린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처럼 

도박중독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적, 경제적 문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도박장

애에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신경생

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성격적 요인 및 정

서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등이 다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강지영,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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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wn & Chanmerlain, 2000). 이러한 변인 중 

성격 특성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반응 양상을 나타내어 질병의 

발생과 경과, 예후 등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

인으로 생각되어져 알코올 의존이나 물질사용 

장애 등 각종 중독 현상을 성격적 특징과 관

련하여 접근하였다(이주영, 2010). 현재까지 연

구되어진 성격 이론들에서는 인간의 태도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이 개인의 성격에 의해 형

성된다고 보며, 성격 이론적 입장에서 보면 

부적응적인 행동은 성격결함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고 병적도박자는 도박에 취약한 성격특

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격 특성 중에서 충동성이 도박중독

에 영향을 미치며, 병적도박을 지속시키고 심

화시키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주원, 2010; Zuckerman, 1989). 충동

성이 높은 사람은 처벌에 둔감하기 때문에 위

험이나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여 현재 

상황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주변 상황과 상호작용하여 도박행동에 영향을 

미친다(Zuckerman, 1989). 신영철(2001)은 병적

도박자 집단이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충동

적인 면이 있다고 보았으며, Blaszczynski와 

Nower(2002)는 문제성 도박의 핵심 특징 중 하

나로서 충동성을 이야기하였다.

Jessor et al.(1994)는 중독이라는 문제행동을 

Jessor의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에

서 언급한 다양한 위험 요인 및 보호 요인들

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위험 요인

으로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부적절한 행

동에 대한 모델링, 문제행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접근성, 문제행동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의 취약성, 다른 문제행동의 경험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행동

인 도박문제는 충동성이 높을수록 도박의 치

료가 어렵고, 문제도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를 기반으로 충동성을 위험요인

으로 볼 수 있다(김민경, 2006; 서명교, 2020). 

보호 요인은 문제행동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

으로 긍정적, 적응적 행동을 위한 모델을 제

공한다.

위험요인인 충동성은 예전에 기능적, 역기

능적과 같은 단일 차원의 관점을 지니고 있

었지만, 학자들의 불일치로 인해 혼란스럽게 

있던 충동성 개념들을 성격적 관점에서 통합 

정리하고자 시도하여 Whiteside와 Lynam(2001)

의 연구에서 성격을 강조한 다차원적 충동성 

모델(UPPS-P: urgency, premeditation,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positive urgency)을 제안하고 

Cyders et al.(2007)의 연구에서 개발하였다. 첫

째, 강렬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는 부정 긴급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측한다. 둘째, 강렬한 긍정

적인 감정 상태에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경향

성을 의미하는 긍정 긴급성은 음주, 위험한 

성행동, 약물 사용과 도박 등의 문제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셋째, 행동하

기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숙고하는 

경향성의 부족으로 정의되는 계획성 부족은 

정신병질, 도박문제, 반사회적 성격과 관련이 

있다. 넷째, 지루하고 어려운 과제에 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는 지속

성 부족은 ADHD의 부주의형이나 학업 불성

실과 관련이 있다. 다섯 번째, 흥분되는 활동

을 즐기고 추구하는 경향성이며 위험할 수 있

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으로 정의되는 

감각추구는 문제행동의 심각성 수준보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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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보이는 빈도와 연관이 있다. MacLaren 

et al.(2011)는 메타연구를 통하여 긴급성과 계

획성 부족 요인이 도박 심각도를 증가시키지

만, 지속성 부족과 감각추구 요인은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있으나, 임선영(2014)은 다차원

적 충동성 5요인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

하여 계획성 부족, 긍정 긴급성, 부정 긴급성, 

지속성 부족이 도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다차원적 충동성은 

도박관련 문제에 영향을 알아본 연구는 일관

적이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유의

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 UPPS-P 충동

성 요인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Jessor의 문제행동이론(problem behavior 

theory)에서 볼 때, 보호 요인은 문제행동의 가

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긍정적, 적응적 행동을 

위한 모델을 제공한다. 고통감내력은 부정적

인 정서를 견뎌내어 극복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고통감내력(DT: distress tolerance)이란 정서적, 

신체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기꺼이 경

험하고 견뎌낼 수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정의

한다. 부정적 정서와 함께 신체적 불편감과 

같은 혐오스러운 상태를 견뎌낼 수 있는 인지

적 능력 및 스트레스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통스러운 내적 심리상태를 극복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것이다(Brown et al., 2005; Simons & 

Gaher, 2005). 고통을 참는 능력에는 개인차가 

있고, 각 개인의 생활에서 발생한 고통을 수

용하지 못할 때 정서적 고통이 악화될 수 있

는데, 중독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

서를 경험하면서도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견

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고통감내력이 높을 경

우 중독과 관련 있는 부적 정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에 중요한 보호요인이 된다.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은 3가지 이론적 모

델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Clen et al.(2011)의 

인지적 평가 모델이다. 인지적 평가 모델은 

전통적인 인지 이론의 틀을 기반으로 하여, 

부정 정서 경험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부정 정서를 경험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며, 그 결과 부정 정서를 경

험하려는 동기가 저하된다고 보았다(서장원, 

권석만, 2015). 둘째, Gratz와 Tull(2011)이 주장

한 자기조절 자원(self-regulatory resource) 모델이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조절 자원의 정

도에 따라서 정서적 고통을 견디는 정도가 다

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통을 견디는 과정이 

개인이 지닌 자원을 소모하는 과정이기 때문

이라고 보았다. 셋째, Trafton과 Gifford(2011)는 

고통감내력에 대한 행동주의적 모델을 제안하

였다. 이때 강조한 것은 개인의 고통을 줄이

는 반응선택의 기회 즉, ‘부적 강화 기회에 반

응하지 않는 이유’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고통감내력은 다양한 심리장애 및 문제행동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서장원, 권석만, 2015). 

Richards et al.(2011)의 연구에서 고통감내력은 

물질사용장애의 발현 및 유지, 재발, 치료경과

에 모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핵심기제는 부

적강화이다. 또한, Vujanovic et al.(2010)의 연구

에서는 불안장애의 주된 정서는 불안고통을 

구성하는 것이지만, 고통감내력은 고통의 유

형보다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담고 있는 부정

적 정동의 강도와 각성 수준이 주된 개념인 

것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고통을 구성하는 요

소가 불안일 경우 유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결과가 있다. 섭식장애는 부정적 정서

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과도하게 음식을 

섭취하여 고통감내력과 부적관계를 맺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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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storphine et al., 2007), 경계선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으면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아졌으며

(Linehan, 1993), Daughters et al.(2008)의 연구에

서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고통감내력의 수준이 낮다고 한다. 이에 

더해, 자해 및 자살행동에서 자해는 정서적 

고통을 줄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이 있어 자해가 있는 경우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다(Anestis & Joiner, 2012). 이와 같이, 물질사

용장애 치료과정에서 유발되는 부정적 정서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초기에 치료 장면을 

이탈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었다(Daughters et 

al., 2005). 이러한 차이를 포착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고통감내력으로 보았다.

고통감내력은 3가지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첫째, 조절 요인은 부정적인 정서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며, 둘째, 감내력 및 몰

두 요인은 고통을 견디기 어려우며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지각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에 주

의가 함몰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

다. 셋째, 평가요인은 고통에 대한 수용이 부

족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대

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도박과 고통감내력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도박 중독과 같은 유형에 속해 

있는 관계중독에서 고통감내력과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중독이란 지나치게 

타인에게 몰두하고 자신 스스로 잘 돌보지 못

하고 강박적으로 관계에 집착하는 ‘관계’ 자

체에 중독된 것을 의미하며 부적응적인 회피

적 대처 전략에 해당한다(정은정, 2017). 한편, 

McHugh et al.(2011)는 부정적인 정서를 견디

는 고통감내력이 부족할수록 두려움을 감당하

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 중독적인 성향을 더 많이 보인

다고 하였다. 부정적 정서와 관계중독 사이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이 매개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수민, 2016; 배진영, 2019; 

이미영, 2019). 도박행동 또한 부정적인 사고

나 감정에 대체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고통감내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통감내력과 다차원적 충동성의 관계를 알

아보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각 척도의 연관

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사개념들을 사용하였는

데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에서는 정서조절, 인

내력, 자기통제력, 개방성 및 외향성 개념을 

사용하였고, 고통감내력에서는 정서조절곤란

과 끈기를 사용하였다. 유사개념인 정서조절 

곤란이 Gratz와 Roemer(2004)가 부정적인 정서

를 경험할 때 나오게 되는 충동적인 행동을 

조절하여 개인이 바라는 목표를 위하여 행동

하는 것과 융통성 있게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

이라고 정의한 정서 조절의 곤란과 정적 상관

의 관련이 있고(윤정민, 심은정, 2019), 지속성 

부족은 모호한 상황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하여 버티지 못한다는 유사한 정의를 지니

는 인내력 부족과 부적 상관을 맺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안계훈, 김은정, 2017). Simons et 

al.(2018)의 연구에서 계획성 부족은 Barratt 충

동성 척도에서 비계획성 충동성과 유사하여 

자기통제력이 약할 경우 정서적인 면에서 참

을성이 부족하여 여러 행동으로 회피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불충분한 자기통제

력은 고통감내력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 이

에 더해, Chowdhury et al.(2018)는 감각추구는 

Big 5 이론에서 개방성과 외향성과 관련이 있

어 낮은 수준의 외향성과 개방성은 낮은 수준

의 고통감내력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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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ley(2003)은 다양한 심리장애와 문제행동

이 고통감내력과 관련이 있는 이유가 부정적

인 경험에 대한 부적응적인 통제를 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견디지 못

하고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도나 노력들

이 다양한 심리장애를 형성하게 되며(Bradley, 

2003), 고통감내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심리장애를 경험할 가

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서장원, 권석만, 2015).

정리하면, 다차원적 충동성 뿐만 아니라, 부

정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인 고통감내력도 도

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를 통합적으

로 살펴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라 포괄적이

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박 대상자를 대상

으로 다차원적 충동성이 도박 심각도에 미치

는 영향에서 고통감내력이 어떤 매개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단일화 

충동성이 아닌 Cyder et al.(2007)이 정의한 다

차원적 충동성을 이용하여 도박 심각도와 관

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더하여, 부정적 정

서경험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알코올 등

의 물질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Buckner et 

al., 2007; Dennhardt & Murphy, 2011; Gorka et 

al., 2012), 부정적인 정서를 감당하기 어려워 

회피하기 위해 관계에 중독이 된다고 하며

(McHugh et al., 2011; Schaeffer, 2010), SNS 중독 

또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면서 부정

적 사고나 감정을 경감시켜주기에, Trafton과 

Gifford(2011)가 정의한 부정정서를 견뎌낼 수 

있는 고통감내력과 관련하여 확인할 것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차

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 간의 상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고통감내력이 다차원적 충

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윤리적 연구 시행을 위해 2021년 

3월 24일 경성대학교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

을 받은 후 수행되었으며 10대부터 50대까지 

부산시와 대구시 소재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

터와 민간전문 상담기관에 도박 문제로 내방

한 내담자 중 165명이 응답하였으며, 참가자

는 모두 남자였다.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부산시와 대구시 소재의 센터

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각 센터를 이용하는 내담자를 대상으로 

비확률표집 및 편의 표집으로 담당 상담자가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며 설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직접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조사

를 통해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Negative Urgency, 

Positive Urgency, Premeditation,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UPPS-P)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Negative Urgency, 

Positive Urgency, Premeditation,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UPPS-P)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Whiteside와 Lynam(2001)이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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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der et al.(2007)이 개정한 것이다. UPPS-P 척

도는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 지속성 부

족, 계획성 부족, 그리고 감각추구의 5개의 하

위 차원으로 구성된 총 59문항의 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선영과 이영호(2016)가 대학

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원적 충

동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서 1점

은 ‘매우 동의한다’, 2점은 ‘어느 정도 동의한

다’, 3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4점은‘매우 동

의하지 않는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

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적인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선영과 이영호(2016)

의 타당화 연구에서 UPPS-P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고, 부정 

긴급성 .85, 긍정 긴급성 .92, 지속성 부족 .78, 

계획성 부족 .81, 감각추구 .84로 비교적 

양호한 내적 일치도가 보고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UPPS-P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며,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계수는 부정 긴급성 .89, 긍정 긴

급성 .93, 계획성 부족 .85, 지속성 부족 .85, 

감각추구 .81이다.

고통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 

DTS)

부정 정서에 대한 감내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Simons와 Gaher(2005)가 개발한 15문항의 

고통감내력 척도(Distress Tolerance Scale; DTS)

를, 박성아(2010)가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

다. DTS 척도는 조절, 감내력 및 몰두, 평가의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 총 15문항의 도구

이다. 5점 리커트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2점은 ‘때때로 그렇지 않다’, 3점은 ‘보

통이다’, 4점은 ‘거의 그렇다’, 5점은 ‘매우 그

렇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5점

에서 75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고통에 

대한 감내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성아

(2010)의 연구에서 조절, 감내력과 몰두와 평

가의 세 요인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

아(2010)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1이며 하위 요인인 조절은 

.71, 감내력과 몰두는 .90, 평가는 .83으로 나타

났으며, 본 연구에서 고통감내력의 전체 척도

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계수는 조절 .78, 감내력 및 몰두 .86, 평가 

.80이다.

한국판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Korean 

version of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

개인이 겪고 있는 도박의 심각도를 측정하

기 위해서 Ferris와 Wynne(2001)가 개발한 캐나

다 문제도박 척도(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CPGI)를 김아영 등(2011)이 번안한 한국

판 캐나다 문제도박 척도(Korean version of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K-CPGI)를 사

용하였다. 지난 1년간 도박 관련 문제를 경험

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9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0점 ‘전혀 아니다’, 1점 ‘약간 

아니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범위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9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토대로 0점은 ‘비문제

성 도박자’, 1~2점은 ‘저위험 도박자’, 3~7점

은 ‘중위험 도박자’, 8점 이상이면 ‘문제성 도

박자’에 해당한다. 통계자료 수집 시에 ‘중위

험 도박자’와 ‘문제성 도박자’를 도박 유병률

에 포함시킨다. 김아영 등(201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4이었다. 본 연구에서

는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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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n) 비율(%)

성별 남 165 100

연령대

10대(10~19) 10 6.1

20대(20~29) 51 30.9

30대(30~39) 69 41.8

40대(40~49) 29 17.6

50대(50~59) 6 3.6

학력

중졸 4 2.4

고재 6 3.6

고중퇴 2 1.2

고졸 70 42.4

대재 9 5.5

대학중퇴 3 1.8

전문대졸 9 5.5

대졸 59 35.8

석사 3 1.8

표 1.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 (N = 165).82이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5.0과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 단계를 통하

여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25.0을 이용하여 빈

도와 백분율을 가진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였고 주요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기 

위해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값을 산출하고 

변인들 간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고통감내

력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분

석절차와 Preacher et al.(2007)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

다. 또한, Bootstrapping 방식을 이용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을 5,000번 추출하여 분석하도록 설정하

였고 95% 신뢰구간(Confidential interval)을 적용

하였다.

결  과

집단의 인구통계학  특성

참가자의 연령분포는 18세부터 58세로, 평

균 연령은 32.65(SD = 8.43)였으며, 학력은 중

졸부터 석사까지 분포되어졌다. 다차원적 충

동성의 점수는 141.64(SD = 23.68), 고통감내력

의 점수는 47.70(SD = 10.46), 도박 심각도의 

점수는 20.01(SD = 4.86)으로 나타났다.

다차원  충동성, 고통감내력, 도박 심각도의 

상 계

주요 변인들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표 2에 제시하였

으며,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5.0을 활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

도, 첨도를 산출하였고,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차원적 충동성은 고통감내력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 = -.5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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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89
***

1

3 .91*** .85*** 1

4 .67
***

.51
***

.47
***

1

5 .62
***

.47
***

.41
***

.67
***

1

6 .50*** .31*** .41*** .00 -.06 1

7 -.53
***

-.55
***

-.53
***

-.28
***

-.26
**

-.26
**

1

8 -.39
***

-.41
***

-.41
***

-.16
*

-.10 -.24
**

.74
***

1

9 -.46*** -.48*** -.46*** -.21*** -.18* -.27*** .87*** .48*** 1

10 -.49
***

-.50
***

-.47
***

-.30
***

-.33
***

-.17
*

.92
***

.56
***

.69
***

1

11 .33
***

.33
***

.30
***

.17
*

.13 .23
**

-.36
***

-.20
*

-.35
***

-.35
***

1

주. 1. 다차원적 충동성 2. 부정 긴급성 3. 긍정 긴급성 4. 계획성 부족 5. 지속성 부족 

6. 감각추구7. 고통감내력 8. 조절 9. 감내력 및 몰두 10. 평가 11. 도박 심각도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주요 변인별 상 분석 결과

하위차원 M(SD)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다차원적 충동성 141.64(23.68) 83 195 -.05 -.52

부정 긴급성 30.92(6.79) 17 47 -.08 -.63

긍정 긴급성 34.13(8.65) 14 55 .07 -.36

계획성 부족 24.50(5.18) 12 40 -.02 .01

지속성 부족 22.03(4.93) 11 35 .16 -.12

감각추구 30.05(6.43) 14 46 .06 -.15

고통감내력 47.70(10.46) 22 71 -.13 -.54

조절 9.40(2.79) 3 15 .09 -.61

감내력 및 몰두 15.80(4.34) 5 25 -.13 -.37

평가 22.50(5.04) 9 34 -.27 -.18

도박심각도 20.01(4.86) 2 27 -.64 .17

표 3.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도박심각도(r = .33, p < .001)와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 첫째,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척도인 부정 긴급성은 고통감내력(r = 

-.55, p < .001)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부정 긴급성과 고통감내력

의 하위 척도를 살펴보면 조절(r = -.41,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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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모형 검증 B se β t R² F

다차원적 충동성 → 고통감내력 -.24 .03 -.53 -8.04*** .28 64.59***

다차원적 충동성 → 도박 심각도 .07 .02 .33 4.41*** .11 19.41***

다차원적 충동성→ 도박 심각도 .04 .02 .19 2.17*

.16 15.06***

고통감내력 → 도박 심각도 -.12 .04 -.27 -3.11**

Bootstrapping(5,000)
Effect SE

95%   CI

Low High

.029 .010 .010 .051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다차원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의 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001), 감내력/몰두(r = -.48, p < .001), 평가(r 

= -.50, p < .001)으로 모두 부적 상관이 나타

났으며 도박 심각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33, p < .001)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 긴

급성의 경우 고통감내력(r = -.53, p < .001)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들인 조절

(r = -.41, p < .001), 감내력/몰두(r = -.46, p 

< .001), 평가(r = -.47, p < .001)와도 모두 부

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도박 심각도와는 유의

미한 정적 상관(r = .30, p < .001)으로 나타났

다. 셋째, 다차원적 충동성의 계획성 부족은 

고통감내력(r = -.28, p < .001)간의 관계에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고통감내력의 하위 

요인인 조절(r = -.16, p < .05), 감내력/몰두(r 

= -.21, p < .01), 평가(r = -.30, p < .001)와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도박 심각도와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7, p < .05)으로 

나타났다. 넷째, 하위 척도인 지속성 부족에서 

고통감내력과 상관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감각추구 요인은 고통감내

력(r = -.26, p < .01)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고통감내력의 하위 요인인 조절(r 

= -.24, p < .01), 감내력/몰두(r = -.27, p < 

.001), 평가(r = -.17, p < .05)와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도박 심각도와는 유의미

한 정적 상관(r = .23, p < .01)으로 나타났다.

다차원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와의 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

다차원적 충동성이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

단계 매개효과 분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와 그림 1

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다차원적 충동성은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고통감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 다차원적 충동성이 종속변수인 도

박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고통감내력이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

으로 2단계에서의 β = .33이 3단계에서 β = 

.19로 감소하여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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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차원  충동성, 고통감내력, 도박 심각도의 매개모형 결과

통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재추출한 표

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고, 분석 결과 매

개효과 계수는 .03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reacher & Hayes, 

2004). 이는 도박 심각도에 대한 다차원적 충

동성의 직접효과와 다차원적 충동성이 고통감

내력을 거쳐 도박 심각도로 가는 경로의 간접

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요인별 매개효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들이 고통감

내력과 도박심각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

를 지니고 있다. 부정 긴급성은 부분매개효과, 

긍정 긴급성, 계획성 부족, 지속성 부족, 감각 

추구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표는 다차원적 충동성, 도박 

심각도, 고통감내력의 관계를 알아보고, 특히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계에서 고통감내력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다차원적 충동

성 하위 요인이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고통감

내력 하위 요인별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문제 1을 확인하기 위해 다차원

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였다. 그 결과 다차원적 충동성은 도박 심

각도와 정적 상관을 유의미하게 나타내어 가

설 1을 지지하였다. 하위 요인별 도박 심각도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속성 부족을 제

외한 부정 긴급성과 긍정 긴급성, 감각추구, 

계획성 부족은 도박 심각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성 부족

이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결과가 없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신민철, 2017)와 도박 

심각도가 아닌 도박빈도에 대한 예측요인이라

고 설명하고 있는 연구(Fischer & Smith, 2008), 

그리고 MacLaren et al.(2011)의 메타연구 결과

에서 지속성 부족 하위 요인이 도박 심각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의 관

계에서 고통감내력이 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요인이 도박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고통감내력의 하위 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았다. 이 중, 도박 심각도에 대한 고통감내력

의 조절 요인에서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고통감내력이 도박 심각도와 유의

한 관련이 있음은 확실하나, 조절요인의 저하

가 도박에 빠지도록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김교헌(2006)은 도박에 의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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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적절하게 조절

이 되지 않고 반복되어도 자기조절력을 갖춘

다면 심각한 도박문제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

라고 하였다. 또한, 자기조절이 높은 사람일수

록 중독 수준이 낮고, 자기조절이 낮은 사람

일수록 중독 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우형진, 2007; 한유진, 최나야, 2009). 이로 인

해, 각 요인별 간접효과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요인인 부정 긴급

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고통감내력의 조

절 하위 요인을 제외한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 평가 하위 요인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정정서에 대처

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어려움

을 느끼기에 도박에 빠질 확률이 높아 가능성

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통

감내력이 낮을 경우 조절요인이 정서 조절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높이고(Linehan, 1993), 부정 

긴급성이 부적응적 정서조절과 관련 있다는

(d’Acremont & Van der Linden, 2007) 선행연구

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하위요인인 긍정 긴급성은 고통감내력의 조

절 하위 요인을 제외한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 평가 하위 요인은 부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긍정 정서

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도박에 빠질 확

률이 높은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긍정 정서가 증진되면 정서

조절 곤란 수준이 낮아져 자기조절력이 높아

진다는 선행연구(김의철, 박영신, 2006; 이서정, 

현명호, 2008; 조용래, 2007)와 부합한다.

또한, 계획성 부족 요인은 고통감내력의 조

절 하위 요인,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 평

가 하위 요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자기 행동의 결과를 숙고하는 경향이 부

족하여 회피성을 가진 문제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사람들은 예상되는 사건의 결과로 인해 

느끼게 되는 힘든 정서나 고통을 감내하는 능

력이 부족할수록 도박 심각도를 높게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고통감내력이 낮은 사람이 음주 문제, 물질중

독과 같은 다양한 중독 문제에 취약하다고 지

적한 바 있고(김가희, 2019; Daughters et al., 

2005; Gorka et al., 2012), 도박빈도에 대한 예

측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Fischer & Smith, 

2008; Whiteside et al., 2005), 계획성 부족과 

동일하게 행동 전 결과를 숙고하는 경향성의 

부족이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결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신민철, 2017)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 요인인 지속성 부

족을 살펴보면, 고통감내력의 조절 하위 요인

을 제외한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 평가 

하위 요인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정서를 경험하더라도 어려운 상황이나 힘

든 정서에서도 견디는 능력이 높다면 고통감

내력 또한 높아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속성이 부족하면 불확실함을 감내하지 못하

여 고통감내력이 낮아지는 유의한 결과(안계

훈, 2014)를 지지한다.

감각추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감각추

구가 고통감내력을 경유하며 도박 심각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통

감내력의 조절 하위 요인을 제외한 감내력 

및 몰두 하위 요인은 완전매개, 평가 하위 

요인은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각

추구 하위 요인이 Daughters et al.(2013)에서 

언급한 스릴 모험 추구와의 성질이 동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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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감각추구가 낮을 때 부정적인 정서나 

경험에 노출되어지면 낮은 고통감내력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 지지되어 도박에 빠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동성의 다차원적 특성과 도박 심각

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일차원적

인 측면에서 충동성과 관련되어 이루어졌으나 

다차원적 충동성의 세부적인 측면은 많이 다

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 심각도

의 위험 요인으로 다차원적 충동성의 세부요

인 각각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중독 문제 중 도박과 관련하여 고통

감내력의 의의를 확인한 것이다. 최근에 주목

받는 고통감내력은 심리 장애와의 연관성에 

있어서 중독과 관련된 요인으로 지지받았으나 

국내와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에서는 관

계중독과 SNS 중독,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연

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고통감내력을 활용하

여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으나, 두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 사이

에서 고통감내력이라는 변인을 고려했다는 것

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고통감내력의 변인이 

다차원적 충동성과 도박 심각도 사이를 부분 

매개한다는 것으로 인해 낮은 고통감내력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차원

적 충동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고통을 견디는 

능력 수준이 낮을 경우 도박에 중독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통감내력이 

도박 심각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매개 변

인임을 검증하였다는 것과 다차원적 충동성의 

계획성 부족과 지속성 부족 하위 요인이 고통

감내력에 의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두 변인과의 고통감내력 향상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한 점에 의미가 있다.

넷째, 연구는 각 변인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

구에서 신뢰도가 입증되어졌지만 왜곡된 반응

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렴적 

증거를 얻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결

과를 얻는다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다섯 째, 연구는 상담 기관에 방문 중인 도

박대상자들로 이루어져 임상적인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인

해 남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도시의 

상담 기관에 방문한 내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으로

까지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으며,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 째, 고통감내력 증진 프로그램을 이용

한다면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

다. 고통감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포함되어

지는 요인으로 힘든 순간에 느끼는 정서적 고

통을 경감시키는 주의분산 처치,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하는 비

판단 처치, 관찰할 수 있도록 돕는 거리두기 

처치,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도록 돕는 회피방지 처치로 구성되어 있다

(정지현, 2020). 다차원적 충동성의 하위요인과 

고통감내력의 하위요인이 간접효과를 가지고 

이에 따라 도박심각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고려하면 고통감내력 증진 프로그램을 도

박중독에도 적용시킨다면 도박 심각도를 감

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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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distress tolerance were considered as variables that can control the 

personality of gambling risk that affects the severity of gambling, leading to pathological gambling behavior.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on gambling severity were also 

examined. It was intended to be studied in connection with distress tolerance because most people use substances to 

relieve their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and use relationships and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to escape from 

reality. A multidimensional impulse questionnaire, gambling severity questionnaire, and distress tolerance questionnaire 

were administered to 165 clients who visited a counseling center located in Gyeongsang-do, South Korea.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variables and Process Macro of SPSS Hayes was 

used to confirm the effect of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on gambling severity through distress tolerance.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gambling severity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distress tolerance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gambling severity: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directly affects gambling severity, and 

simultaneously has an indirect effect by mediating distress tolerance. In summary, this study confirmed the direct 

effect of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the indirect effect of distress tolera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dimensional impulsiveness and gambling sever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recommenations for subsequent research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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